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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2012년 정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격차조사

를 시작했던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소외계층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검토하

고 재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결혼이주민 중 정보소외대상으로 정보격

차조사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결혼 혹은 이주노동자 등의 신분으로 결혼이주남성 역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보소외대상에 결

혼이주남성까지 포함해야 한다. 둘째,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정보소외대상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결혼이주여

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주를 통해 형성된 가정의 아동 역시 정보격차문제를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

보격차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나 향후 경제격차로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

라서 향후 정부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범위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정보격차, 정보격차조사,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아동

Abstract The definition of digital poverty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not been changed since it was used at 
the first digital divide survey in 201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and redefine digital poverty 
targets of digital divide survey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s suggest to reexamine multicultural families 
rather than limiting to Immigrant women for digital pover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urvey has been limited to the migrant women for information 
gap survey of married migrants. But, It is expected to increase immigrant men in the future. It should include 
migrant men in the marginalized target in terms of preparation for a multicultural society. Second, the current 
survey has been limited to the migrant women for information gap survey. But, It is expected to increas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information gap is likely to be linked to differences in education or 
future economic disparitie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t should includ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marginalized target in digital divid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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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사회의 다문화 혼인은 2014년 현재, 24,387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격차를 논의

함에 있어서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은 경제적인 형편이나 교육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있어서 우리사회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소위 우리사회에

서 정보소외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장애인, 저소득층, 장

노년층, 북한이탈주민등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역시 정보

소외집단으로 분류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비

롯한 다양한 SNS등 스마트환경에서의 정보격차현상으

로 인해 정보소외현상은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경우 기존정보격차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

상이 가중되면서 정보격차는 경제격차나 교육격차 등으

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

지해야 할것이다. 즉, 정보단절로인한의사결정의질 저

하는 여러 가지경제적인 격차를 가져올 뿐아니라, 다문

화가정 아동들의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1, 2, 3, 4, 5].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이들을 위한 정보격차를 해소하

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의 정보격차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이주여성들의 정보격

차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있으나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나,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이주남성들

에 대한 관심은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를 어떤 시각을 바라보아

야 할 것인가에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한다. 우

리는 이제 다문화여성에 한정하지 않고아동이나 이주남

성등 다문화가정에대한관심을좀 더넓혀야할 것이다.

본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다문

화가정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다. 둘째, 다문화가

정의 정보격차지수를 조사함에 있어 우리가범하고 있는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해

소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의 정보격

차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결혼이주민 가정의 정보격차현황

2.1 결혼이주민과 다문화사회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그룹과 결혼이주여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9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면서 소위 말해서 3D업종은 내국인에게 외면 받는 상황

이 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노동력 공급자

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또한 농촌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의 결혼

이 어려워지며 동남아시아 등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

운 나라의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이주하게 되면서 다문

화가정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결혼이민자는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다

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국인과 혼인한 사람을

말한다. 결혼이민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다문화인구

와는 그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다문화 인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

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

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한다[6]. 반면 결혼이민자는

귀화 또는 인지를 제외한한국 국적 취득자를 말하며, 결

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귀화는 다

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일을가리

키며, 적국의 국민 또는 적대적인 인물이 귀화하는 일을

귀순이라고도 한다[7]. 인지는 특별귀화라고도 하며, 혼

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

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8]. 즉, 결혼이민

자는 귀화나 인지와는 다른 국적취득자의 경우가 해당된

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혼인은 2014년 현재, 24,387건으로

2013년보다 9.5% 감소했으며,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이다. 특히 한국남자와외국 여자의 결

혼이 전체 다문화 혼인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

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결혼은 24.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주로 외국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 출생은 21,174명으로 전년보다

0.5% 감소,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전년

과 유사한 추세를보이고있다. 2002년 이후매년 28%이

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최근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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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

간 평균 증가율은 0.6%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150,994명으로 전년대비 0.09% 증가하는데 그쳤다. 성별

로는 여성이 128,193명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

으며 남성도 22,801명으로 15.1%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 40.2%, 베트남 26.3%, 일본 8.3%, 필

리핀 7.3%순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총 국가 수는 195개

국이다.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

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타이 등국적이 다양해

지는경향을 보이고 있다[9]. 또한 2014년 현재다문화혼

인 종류별(초혼, 재혼) 비중을 보면 초혼남자와 초혼여자

의 비중(59.2%)이 한국인사이 초혼남자와 초혼여자의비

중(80.1%)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

화 혼인의 경우 남자와 여자중 한쪽의 경우 재혼인 경우

가 한국인간 혼인 종류보다 많았으며, 남자와 여자 둘다

재혼인 경우 역시 한국인간 둘다 재혼인 경우보다 많았

다.

또한다문화 혼인을 한남자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

이 23.0%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21.5%), 30대 후반

(19.2%) 순으로높았다. 35세 이상의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 20대와 30대 초반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

다. 또한 다문화 혼인 중 한국인(출생기준)은 20대 후반

과 30대초반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30대 후반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다문화 혼인 중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

과 한국인(출생기준) 모두에서 45세 이상의 비중이 전년

보다 감소하고 있다.

2.2 정보격차대상으로서 결혼이주민

통계청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2014년 현재 성별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남자의 다문화 혼인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서 한국인간 혼인에 비해 약 3년이 늦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한국인간 평균 혼인연령인 30세에 비해

약 2.2세가 더 어리다[6]. 또한 다문화 혼인을 한 남자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23.0%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

(21.5%), 30대 후반(19.2%) 순으로 높았다. 35세 이상의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 20대와 30대 초반의 비중은 지

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한편, 다문화 혼인 중 한국인(출

생기준)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30대 후반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다문화 혼인 중 외국

인․한국인(귀화기준)과 한국인(출생기준) 모두에서 45

세 이상의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 혼인 비중을 보면, 2008년에는 한국남자와 외

국여자의 혼인비중(75.5%)이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혼

인비중(20.3%)보다 많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두 유

형간의 격차가 좁혀져 2014년에는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의 혼인비중(63.6%)과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혼인비중

(24.1%)의 차이가 2008년보다는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체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이 포함

된다. 결혼이민자 그룹은 처음부터 조사대상은 아니었으

며, 비교적 최근인 2012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10].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대상에 다문화가정이 포함

된 것은 역시 2010년 이후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

서 이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결혼이민자를 새로운 정

보소외계층으로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도 보듯이 결혼이주민은 2014년 현재 그 규

모가 150,994명으로서,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이 현재

8.0%로서 2008년 11.2%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

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해 정보소외계층

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division contents

Marriage

Immigrants
Marriage immigrants over 18 years old

<Table 1> Population of Digital Divide Survey for 

Marriage Immigrants

현재 결혼이주민의 정보격차지수 조사 표본 설계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만 18세 이상 결혼이민자의 연령/권

역/출신국적별 구성비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고 있는

데,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이

민자가 대부분 여성이기에 성별으로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격차지수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하

여 계산하게 되는데,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 대비 격차

값을 말한다. 즉,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정보격차지수 역시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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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결혼이민자의 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대략 8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1]. 즉,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14%정도는 정보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2.3 정보격차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은 결혼이주민의 가정

에서 태어난 아동 및 청소년을말한다. 2014년 현재 다문

화가정에서의 출생아는 21,174명으로 2013년(21,290명)보

다 116명(0.5%) 감소하였다. 한국인 부모 및 다문화 부모

를 포함한 전체 출생이 43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으며,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0.5%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현재 4.9%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출생아

중 남아는 10,686명, 여아는 10,488명,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1.9명으로, 한국인(출생기준) 부모 출생성비

(10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최근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5만 5,780명으로 2012년(4만 6,954명)에 비해

18.8%(8,826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학생 수(652만

9천명)의 0.9%로 그 비중도 2009년 이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2].

다문화 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를 보면, 2012

년 현재 조사대상 중 약 30.9%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며,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약 31.4%

인 것으로 나타나 약 62.3%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의 가구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는 5.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환경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은 정보환

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

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일반국민 가정아동들에 비해

정보마인드나, 정보기기 이용능력 등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12]. 특히 스마트 기기 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매우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격차 해

소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우리정부

는 이들에 대한 문제진단에있어서가장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정보격차지수 조사 대상에 있어서 그들을 제대

로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정보격

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현재는 결혼

이주민 중에서도 여성이주민만을 정보격차 조사대상으

로 포함하고 있다. 과연이러한 접근방법이 옳은 것인가?

이하에서는 우리정부가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대책을

세우기 위한 조사대상의 정의가 과연 적절한가를 논의하

고자 한다.

question multicultural general t sig

average N average N

literacy for smart

devices 1

3.97 382 4.42 325 -4.960 .000**

literacy for smart

devices 2

4.07 382 4.45 326 -4.249 .000**

literacy for smart

devices 3

4.09 385 4.47 326 -4.338 .000**

literacy for smart

devices 4

4.04 385 4.48 326 -4.884 .000**

* p<0.05, ** p<0.01

sourc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5.

<Table 2> Literacy differnces between general 

student-multicultural students for 

smart devices(t-test)

3. 정보소외계층으로서 결혼이주가정에 

   대한 재정의

결혼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겪고 있는 다

문화가정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조

사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대상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즉, 정보격차 대상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선행되어야만 이에 대한 올바른 대

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정보격차조

사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1 정보격차조사 대상자로서의 이주남성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대상은 결혼이주민이라고는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 집

중되어 있다. 앞서 <Table 1>에서도 보듯이 결혼이주민

이라고는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Table 3>에서도 보듯이 결혼이주민들의

유형별 혼인 비중을 보면, 2008년에는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비중(75.5%)이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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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20.3%)보다 많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기에는 결

혼이주민이 대부분 여성이었으나, 2014년 현재 한국남자

와 외국여자의 혼인비중(63.6%)과 외국남자와 한국여자

의 혼인비중(24.1%)의 차이가 예전에 비해 차츰 좁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민 모집단을 결혼

이주여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성별할당을 고려하여 남성

도 조사모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2 2013 2014 Growth %
% % %

multicultu

ral
29,224 100.0 26,948 100.0 24,387 100.0 -9.5

korean

man+Fore

ign

woman

20,034 68.6 17,633 65.4 15,505 63.6 -12.1

foreign

man+

korean

woman

6,394 21.9 6,290 23.3 5,871 24.1 -6.7

Etc 2,796 9.6 3,025 11.2 3,011 12.3 -0.5

source: Statistical Office, 2015

<Table 3>  Multicultural marriage type size and weight
(unit:case, %)

3.2 정보격차조사 대상자로서의 다문화가정 아동

최근다문화 가정의 학생수는 계속 증가하고있어 전

체 학생수의 0.9%로 그 비중도 2009년 이후 점점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12, 13].

(unit: number, %, boys per every 100 girls

sum parents of

multicultural
parents of korean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Birth

s
484,550436,455435,435 22,908 21,290 21,174456,665410,483409,823

weig

ht
(100.0) (100.0) (100.0) (4.7) (4.9) (4.9) (94.2) (94.0) (94.1)

grow

th

13,285 -48,095 -1,020 894 -1,618 -116 12,189 -46,182 -660

2.8 -9.9 -0.2 4.1 -7.1 -0.5 2.7 -10.1 -0.2

boys 248,958223,883223,356 11,745 10,838 10,686234,521210,630210,399

girls 235,592212,572212,079 11,163 10,452 10,488222,144199,8531994,24

Sex

ratio
105.7 105.3 105.3 105.2 103.7 101.9 105.6 105.4 105.5

source: Statistical Office, 2015

<Table 4> Multicultural birth number and sex ratio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학률은 국내 성장 자

녀들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의 진

학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높아지

면서 진학률이 점점 낮아져 고등학교 진학률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일반국민의 자녀들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환

경 역시 그리 넉넉지는 않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문화가족 자녀양육의 어려움의 이유 역시 경제적인 요인

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정보소외계층이 될 가능성 역시 커 보인다. 현재 정보격

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에 결혼이주민은 포함

되어 있지만 그 자녀들은 제외되어 있다. 결혼이주민을

정보소외계층에 포함시켰다면 그 자녀들 역시 포함하여

정보소외계층 모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결혼이주민 뿐 아니라 그 자녀

까지 포함하여 정보소외계층 모집단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보

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가 과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

한 모집단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하는 연구 질

문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실 결혼이주여

성에 한정하여 정보격차조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내의 아동은 정보격차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대

상으로 하는 정보격차실태조사 모집단에 대한 올바른 정

의가 매우 시급하다[14, 15, 16, 17, 18].

정보소외계층으로서 결혼이주민가정에 대한 재정의

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해 우

리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격차지수 및 조사실태를 조사하

는데 있어 올바르게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로부터 출발한다. 즉,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야만 그 해

답 역시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격차지수 조사대상으로서 결혼이주민가정에 대한

정보소외계층 재정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본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결혼이주민중 정보소외대상으로 정보격

차조사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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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혹은 이주노동자 등의 신분으로결혼이주남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보소외

대상을 좀 더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정보소외대상으로서 다루

어지고 있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주를 통해 형성된 가정의 아동 역시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보격

차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격차가교육격차나 향

후 경제격차로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

라서 향후 정부의 정보격차지수 및실태조사의 대상범위

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가정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

태조사 모집단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 정보소외대상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향후 정부의 정보격차대상으로서 결혼이주가

정을 다룸에 있어서는 결혼이주남성 및 그 자녀까지 포

함하여 다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 대상을 올바르게 정의해 정보격

차지수 조사대상을 잘못 정의하는데 대한오류를 탈피하

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도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경험적 사례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

후에는 실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을 병행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리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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